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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에는 덤핑으로 맞선다! ”
■LDPE              

■HDPE 

■P  P               

■P V C

석유화학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석유화학산업의 투자자유화가 이루어진 9 0년 전만해도 가공업체들이 합성수지 구입을 위해 공급업

체에 선금을 싸들고 통사정해야 하는 실정이었으나, 91년말 삼성·현대의 신규참여와 기존업체들의

연이은 증설로 인해 6대 범용수지 공급이 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심각한 공급과잉 현상을 빚고 있다.

또한 2 0 0 0년대까지 신·증설이 없다는 가정하에서도 PS/ABS, PVC를 제외하면 현재의 공급과잉 현

상은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공급과잉 현상으로 가격할인률이 품목별로 최고 4 0 %선에 이르는 등 변동비에도 미치지 못

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가공업체들의 실제 구입가격은 대부분 원가이하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단기적

으로는 가공업체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가공업체들의 발전

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합성수지 국내가격은 그동안 정부의 통제로 안정을 유지해왔지만 잇달은 신·증설로 인해 정부지도

가격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반덤핑 제소의 기준이

되는 등 부작용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9 2년 상반기 적자규모를 보면, 삼성·현대의 4 5 0여억원(감가상각비 제외)을 비롯 럭키석유화학 3 6 0

여억원, 호남석유화학 8 0여억원, 대한유화 7 0여억원 등 대부분 석유화학기업들의 적자폭이 9 1년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 경영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에 본지는 석유화학산업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가야할 방향을 조명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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